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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바닷새는 연안역이나 외해, 혹은 대양에서 먹이를 취하는 조
류로(Harrison, 1983), 해양생태계의 상위포식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종류의 어류 및 두족류, 난바다곤쟁이와 같은 대형 동물
성플랑크톤을 주로 섭이한다(Gaston, 2004). 전 세계 바닷새가 
일 년간 필요로 하는 먹이양은 7천만에서 1억 톤 가량으로 추
정되며(Brooke, 2004) 이는 전 세계 수산물 연간 어획량인 약 
9천만 톤(FAO, 2014)에 상당하는 양이다. 바닷새의 먹이는 어
업 대상종과 중복되거나, 섭이장이 조업 구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바닷새와 어업 활동 사이에서의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Montevecchi, 2002; Karpouzi et al., 2007) 어구에 의한 혼
획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기도 하는 등(Žydelis et al., 2009; An-
derson et al., 2011) 바닷새와 수산업은 상호 영향을 받고 있다.  
서해 국내 수역에는 약 339종의 어류, 135종의 연체류, 148
종의 절지류 등이 발견된다(Lee, 2004; Lee, 2014). 서해 연안
은 수심이 얕고 내만이 발달하여 주요 유용어종들의 산란장 및 
보육장 역할을 하므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Hao et al., 2003; 
Hwang et al., 2006). 서해 연안의 무인도서인 칠발도, 난도, 구
굴도 등은 다양한 종류의 바닷새 번식장으로 이용되며(Lee, 

1989; Lee et al., 2002; Kang et al., 2008) 인근 해역에서 먹이
사냥을 하므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이들 
무인도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받고 있다. 
바닷새는 해양포유류나 어류 등 다른 해양동물보다 해상에
서 관찰이 용이한 특성으로 인해 개체수의 증감이나 분포 변
화 연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의 변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시자
(indicator)로서 여러 해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Fauchald and Erikstad, 2002; Davoren and 
Montevecchi, 2003; Parsons et al., 2008). 특히 최근에는 바닷
새의 개체수, 먹이조성, 건강상태, 번식 성공률 등을 지표로 삼
아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를 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Einoder, 2009). 
국내에서도 생태계 기반 어업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연안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하고,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 생
물종 및 생물군의 영양역학적인 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시도
되고 있으나(Zhang and Yoon, 2003; Lee, 2014)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닷새의 분포 현황이나 생체량 등의 자
료가 부족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해에서의 바닷새 연구는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번
식생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Lee, 1989; Ka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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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새는 번식기가 되면 육상서식지에 밀집하고 인근 바다에
서 섭이 활동을 하므로 육상거점조사와 해상조사가 병행되어
야 이들의 생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을 이용한 해
상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므로 이미 수행 중인 다른 직
선횡단조사와 함께 기회적으로 바닷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5월 서해안에서 시험조사선에 의한 직
선횡단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봄철 서해연안
에 출현하는 바닷새의 종조성과 분포를 파악하여 서해의 해양
생태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는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9일간 국립수산
과학원 시험조사선 탐구3호(360 G/T, 선미트롤형)를 이용하여 
서해의 위도 33.00°3∼37.17°7.1경도 122.01°1∼126.00°2사이
의 해역을 조사하는 서해 밍크고래 자원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다(An et al., 2012). 
조사구역은 국제포경위원회(IWC) 목시조사방법의 권고에 
따라(Hiby and Hammond, 1989), 대상종의 분포 및 개체 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직사각형태로 연안역(B1-B3), 외해역
(B4-B6)으로 나누고, 연안역과 외해역을 각각 남부(B1, B6), 
중부(B2, B5), 북부(B3, B4)로 나눠 총 6개의 조사구역을 설
정하였다. 각 조사구역의 조사선(survey line) 시작점은 무작위
로 선정(random start)하여 지그재그로 직선항로를 설정하였다
(Fig. 1). 
바닷새 조사를 위해 고래류 목시 조사와는 별도로 독립조사인
원이 조사선박의 상갑판 우측에 위치하여 직선횡단조사(strip 
transect method)를 실시하였다. 조사원의 관찰 높이는 해수면
으로부터 약 11.5 m였다. Tasker et al. (1984)의 방법에 따라 임
의의 300 m 방형구를 설정하여 그 안에 바닷새만을 기록하였
으며 관찰 범위는 전방 좌측 0도에서 90도 사이로 제한했다. 관
찰기구로 쌍안경(7×50, Nikon)을 이용하였으며 발견된 조류
를 현장에서 동정하여 종명, 관찰자와의 거리, 각도를 야장에 
기입하였다. 
종동정과 검색, 분류체계 및 학명은 Lee et al. (2000)와 The 

Ornithological Society of Korea (2009)를 참고하였다. 발견된 
종 중 재갈매기류는 분류방식에 다양한 견해가 있어 아직 분류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종별 형태적 차이가 크지 않아 원거
리에서 정확한 동정이 힘들므로 재갈매기(Larus vegae), 한국
재갈매기(Larus cachinnans mongolicus) 등의 유사종을 재갈
매기로 통합하여 동정하였다. 
관찰 인원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
록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발견확인, 발견위치, 종과 무리 크기
의 식별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GPS 기기와 연동된 디지털카메
라(Nikon D3s, 300mm, Garmin eTrex H GPS)를 이용해 관찰
된 조류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분석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하였다. 조사방향은 연안에서는 북상하고 외해에서는 남
하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선의 속도는 10-12 Knots사이를 유지
하였다. 조사는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수행하였으
며, 시야가 2 해리 이상 확보되고 보퍼트 등급이 3 이하인 경우 
조사가 적합한 날씨로 간주하였다.
서해 연안에는 각종 어구가 산재해 있으므로 선박이 조사선상
에 어구가 있을 경우 우회한 후 다시 조사선으로 복귀하였다. 조
타실의 당직자는 매시간 선박의 위치, 선속, 풍향, 풍속, 파고, 기
상, 시계도, 수온을 기록하였다.

결   과

29일간의 조사기간 중 기상 악화로 인한 조사중단을 제외하
고 11일간, 총 82시간 20분을 조사하였다. 조사구역에 설정된 
2,296 km의 조사라인 중 연안역 전체(B1-B4)와 외해역 북쪽 
일부(B5, B6일부)를 조사하여 71.3%인 총 1,961 km 을 완료하
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면적은 588.4 km2 이었다. 조사구역의 
표층 수온은 8.2-14.3℃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수온은 11.5℃이
었다. 연안역보다 외해역의 수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사 기간 동안 서해 조사해역 내에서 총 6과 9종 322개체
의 바닷새가 관찰되었다. 전체조사면적 당 바닷새의 발견율은 
0.55 birds km-2이었다. 발견율은 북부 연안에서 남부연안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외해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B3 구역
에서 0.91 birds km-2 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B2에
서 0.85 birds km-2, B1에서 0.44 birds km-2, B5에서 0.13 birds 
km-2, B4에서 0.02 birds km-2  순으로 나타났다. 
전 조사구역에서 모두 발견된 바다쇠오리(Synthliboram-

Fig. 1. The study area and cruise tracks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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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us antiques)를 제외한 나머지 바닷새는 연안 구역에서만 발
견되었다. 가장 높은 출현밀도를 보인 종은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로 156개체가 관찰되어 전체 관찰개체수의 48.4%
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서해안 전체에서 출현한 바닷새 중 
10% 이상을 차지한 주요 종은 바다쇠오리(18.6%), 재갈매기
(Larus vegae, 17.7%) 순이었으며, 이밖에 아비(Gavia stellata, 
4.7%), 회색머리아비(Gavia pacifica, 4.3%), 슴새(Calonectris 
leucomelas, 1.9%) 제비갈매기(Sterna hirundo, 1.6%) 등이 발
견되었다(Table 1). 
가장 우점한 괭이갈매기는 서해 중·북부 연안에서만 발견되
었다. 반면 재갈매기는 중부 연안 이남에서만 발견되어 분포 범
위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두 갈매기류 모두 외해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다(Fig. 2). 아비류는 발견된 두 종 모두 서
해 중·북부 연안에 산재하여 분포했으며 종에 따른 서식지 구분
은 관찰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도둑갈매기류(Skua)인 긴꼬리도
둑갈매기(Stercorarius longicaudus) 2개체가 서해 남부 연안
(B1)에서 발견되어 국내 미기록종으로 보고하였으며(Kim et 
al., 2011a), 천연기념물 제 450호로 지정된 뿔쇠오리 1개체를 
발견하였다. 

고   찰

봄철 서해 바닷새의 해상분포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단위면적당 발견율 0.55 birds km-2을 
동일 해역 내에서 이루어진 타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
었으나, 인접 해역인 우리나라 동해 수역에서 같은 계절에 수행
된 조사(Kim et al., 2011b)에서의 바닷새 발견율인 2.56 birds 
km-2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슴
새의 발견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슴새는 우리나라 연안
에 가장 우점하는 바닷새로 2-3월에 번식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해안에 도래하여 6월 중순 이후부터 남해 및 서해 
남부의 무인도서에서 산란을 하는 여름철새이다(Won, 1981; 
Harrison, 1983). 조사 기간 동안 슴새가 6개체만 발견된 것은 
산란 전까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먹이가 밀집한 서해 인
접 해역에 체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슴새는 주로 멸치, 난
바다곤쟁이, 두족류를 먹이로 삼으며(Shealer, 2001) 남해 사수

Table 1. List of seabirds recorded during the survey in spring 2011

Species
Survey Block 　

Total Dominance 
IndexB1 B2 B3 B4 B5

Larus crassirostris 1 60 95 156 48.4 
Synthliboramphus antiquus 8 26 20 1 5 60 18.6 
Larus vegae 34 23 57 17.7 
Gavia stellate 15 15 4.7 
Gavia pacifica 4 10 14 4.3 
Calonectris leucomelas 6 6 1.9 
Sterna hirundo 4 1 5 1.6 
Stercorarius longicaudus 2 2 0.6 
Synthliboramphus wumizusume 1 1 0.3 
Unidentified sp. 1 1 2 2 6 1.9 

Total 56 114 144 3 5 322 100.0 

Fig. 2. Cruise lines and distribution of Larus crassirostris and Larus 
vegae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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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서식하는 슴새는 멸치를 먹이로 이용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Lee and Yoo, 2004). 향후 국내에 서식하는 슴새의 섭
이생태 연구와 더불어 분포 패턴 연구가 진행된다면 슴새를 멸
치를 비롯한 일부 표층성 부어류의 분포 및 풍도 변동을 감지하
는 지시인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관찰된 괭이갈매기는 대부분 서해 연안 북위 35°3
이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사시기가 괭이갈매기의 번식
철인 4-5월(Yoo and Kwon, 1997; Yu et al., 2006) 과 겹치고 서
해 내 주요 번식장인 태안의 난도·격렬비열도, 인천의 신도·석
도·비도(Seo and Park, 2008)가 발견 해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도는 괭이갈매기 14,000 쌍 이상이 매
년 번식을 머무르는 곳으로(Kang et al., 2008), 서해의 여러 괭
이갈매기 번식지 중 가장 많은 수가 밀집한다.
괭이갈매기와 재갈매기의 분포권역이 남북으로 나뉘는 까닭
은 선호하는 먹이, 혹은 번식습성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
된다. 괭이갈매기는 서해 내에서 중·북부의 무인도서에서 번식
하고 이동반경이 크지 않은 텃새이나 재갈매기의 대부분은 겨
울철새로 서해 및 남해에서 월동하고 여름에 몽골과 중국, 러시
아 일부 지역에서 번식하므로(Seo and Park, 2008), 번식에 참
여하지 않는 개체들이 선호하는 먹이생물이 있는 서해 중남부
에 머무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섭이·번식
생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어족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기반 어
업관리가 필요하고(Pikitch et al., 2004) 이를 위해서 인간의 어
획량과 맞먹는 수준의 먹이생물을 포식하는 바닷새를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상위포식자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서해 생태계
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향후 국내 연안에서의 바
닷새의 분포 및 풍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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